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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학교 응의 계에서

자기 상의 매개 효과*

이 종 연† 김 복 미

충북 학교

본 연구는 여 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 자기 상이 학교 응과 계가 있는지를 알아보

고, 자기 상이 부모 공감과 학교 응의 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 다. 본 연

구에는 여 생 259명이 참여하 다. 연구 결과, 첫째, 여 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높을수

록 자기 상 수 과 학교 응 수 이 높고, 자기 상 수 이 높을수록 학교 응 수 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 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학교 응의 계에서 자기 상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 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은 학교 응

에 직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을 거쳐 학교 응에 향을 다는 것을 보여

다. 따라서 여 생들이 학교에 잘 응하도록 돕기 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이들에게 공감과 자기 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여 생, 부모 공감, 자기 상, 학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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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학생들이 학교에 잘 응하는 것

은 매우 요하다. 그 이유는 이들은 부분

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교에 잘 응

할 때 학업 ․심리 ․사회 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으며 청년기와 성인

기 이후에도 성공 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

이다(박재산, 문재우, 2006). 그러나 최근 학교

부 응 학생 수는 증하고 이들의 문제는 날

로 심각해지고 있다. 한 조사(동아일보, 2010.

9. 1)에 따르면, 2009년 학교 부 응으로 인한

학업 단 학생은 지난 2007년 10,969명 비

16,267명으로 48.3%나 증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학교 부 응 학생들은 정서 ․심리 인

문제로 학교에 한 두려움, 좌 , 수치심

외로움을 경험하고(김혜래, 최승희, 2009), 학

교폭력, 가출, 무단결석, 약물남용 청소년

비행 등 학생범죄를 지르다가(남 자, 박태

, 2009), 기야 학업 단이라는 결과로 이

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학교

응을 높이기 한 다각 인 심과 노력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교 응이 이처럼 요

하기 때문에, 그동안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교

응을 돕고, 객 으로 평가하여 한 개

입을 하기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학교 응에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만

큼 학교 응에 한 이나 연구자에 따라

학교 응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측정

한 다양하게 이루어져, 이규미(2005)는 보다

구체 이고 신뢰로운 정의를 내리기 해 학

교 응의 구성개념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기

까지 하 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학교공부, 친구

계, 교사 계, 질서나 규칙 는 학교생활에

한 만족과 같은 요인들이 학교 응에 요

한 역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들에서 학생

들의 이러한 학교 응은 가족 요인(강유진, 문

재우, 2005; 김경은, 최은희, 2010; 배정이,

2008), 개인의 심리 특성 요인(강창실, 2008;

이경아, 정 희, 1999; 이 림, 천미숙, 2003),

친구 요인(임수경, 이형실, 2007), 학교 련 요

인(서성진, 2008)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많은 연구들은 공통 으로

학생들의 학교 응에 요한 향을 주는 요

인으로 가정환경과 가족, 그 에서도 가정에

서의 부모의 자녀와의 계를 강조한다. 가정

은 한 개인이 태어나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

에서 가장 먼 하게 되는 환경이기 때문이

다. 한 가족은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 이고 요한 집단으로 개인의 성

격 행동발달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요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

통은 부모-자녀 간의 언어를 통한 보다 직

인 양육행동으로써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의 매개체인 언어를 통해서 언어에 내포된 의

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며 특히 청소년 자

녀의 인격형성과 사회화 정서 안정에

요한 기능을 담당한다(최유진, 유계숙, 2007),

이처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심

리 발달, 나아가 학교 응에 매우 요한 기

능을 하지만, 청소년기는 청소년들의 학교 공

부와 진로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학교 부

응 문제 등으로 부모-자녀 간 갈등이 증폭되

는 시기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에 어

려움을 호소하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도

어드는 시기이다(조용주, 2010). 청소년기에 부

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어드는 것은 청소년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에 한 정보를 덜 제공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각

을 경청하거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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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과 을 공감 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

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모가 자녀를 공감해 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지각하고 자녀의 을 수용

하며, 자녀의 정서와 함께하고 이를 언어 ․

행동 으로 표 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용주,

2010). 조용주의 연구들(조용주, 2010; 박선 ,

조용주, 2011)을 보면, 자녀에게 공감을 잘 해

주는 부모들은 자녀를 수용해 주고 지지 이

며, 따뜻하고 애정 어린 태도를 보이고, 자녀

의 자율성을 존 해 으로써 자녀가 심리․

사회 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도

우며 세상에 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공감 으로 이해하여 자녀와 의사소통

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갖는 여러 가

지 학교 부 응 문제에 따른 부모-자녀 간 갈

등도 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

까지 부모의 공감이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교

응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거쳐 향을 주는지에 해서 경험

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이론들(박성희, 1996; Feshbach, 1987;

Guerney, 1977; Kohut, 1971, 1977; Rogers, 1957,

1961; Sullivan, 1953)이 부모의 공감을 자녀의

정서, 인지, 인 계, 이타행동의 발달에 매

우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들 Kohut(1971,1977)은 그의 자기심리학

이론에서 자녀의 심리․사회 측면의 건강한

자기 형성과 발달을 해서 부모는 한

공감을 통해 자기 상 기능을 잘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이론에서 자기 상

(selfobject)은 자기가 자기의 일부처럼 경험하는

상이며, 상이 가지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들에 한 자기의 내 경험을 뜻하

는 것이다(홍이화, 2009). 다시 말하면 자기

상은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사

회 계 안에서의 상, 즉 인 계 인

의미에서의 상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상에 한 자기의 심리내 경험을

지칭한다.

Kohut(1971, 1984)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로

부터 세 가지의 자기 상 기능, 즉 거울 자

기 상(mirroring selfobject), 이상화 자기 상

(idedalized selfobject), 그리고 둥이 자기 상

(twinship/ alter-ego selfobject) 기능을 경험해야

건강하고 성숙한 자기를 발달시켜나갈 수 있

다. 거울 자기 상 기능은 아인 자녀가 자

신의 활기와 함, 그리고 완벽함에 한

내 감각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고 인정해 주

고 수용해 주고 찬사해주는 것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인데, 자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

숙한 형태의 정 인 자존감과 타인에 한

성숙한 형태의 찬사와 공감을 보일 수 있는

건강하고 응집력 있는 자기를 구축하게 된다.

이상화 자기 상 기능은 아동인 자녀가 조

더 성장하면서 자신이 존경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자신이 평온하고 이며 완벽하고

능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강력한 타인과의

계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자상한 안내자와 모델로부터 응답을 경

험하는 것인데, 자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기 안에 이상화된 가치와 삶의 목표들을 내

면화할 수 있게 된다. 둥이 자기 상 기능

은 아동이 실 안에서 자신과 같은 실

존재로 인식할 수 있고,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본질 으로 같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자

기가 보다 강화되고, 세상에 응해나가는 데

필요한 재능과 기술을 계발해 나간다. Kohu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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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간은 이러한 자기 상 경험들을 통해

응집력있는 자기(self) 구조를 형성한다 하더라

도,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으

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애

기뿐만 아니라 생애 체를 통해서 자기

상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특히 인생

기에 부모가 한 공감을 통해 자기 상 기

능을 제 로 제공해 주지 못하면 자녀가 건강

하고 응집력 있는 자기를 구축하지 못하게 되

어 발달 결핍이 일어남으로써 자기애 성격

장애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런 자녀는 자기

와 타인상의 편화를 일으켜 자기애 성격

장애를 갖게 되어, 실의 삶 속에서 자신의

활동에 한 불만족, 허무감, 기쁨을 모르는

삶, 건강한 자존감의 결여, 삶의 낭비, 맹목

충성과 헌신, 마약 등 각종 독증, 실 도피,

자기 상실감, 심각한 외로움, 인 계 기피,

자폐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이종연,

2010). 그러나 이 게 정신병리 상태에 있는

내담자라도, 치료에서 치료자가 공감을 통해

내담자의 내 상태를 이해해 주고, 내담자로

하여 새로운 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주어 자기 상 기능을 제공해 주면 정상 상

태로 회복될 수 있다. 이 게 건강한 상태로

다시 회복한 내담자는 타인과 건강한 인간

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자신의 내부 안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삶의 건조함과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삶에 한 한 기쁨과 좌 , 희

망과 분노 등을 상황과 계의 틀 안에서 표

출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Kohut의 이론에서 자기 상 개념은

인간의 심리 건강과 응에 매우 요하지

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Kohut의 이론에 기

하여 자기 상을 으로 다룬 연구 논문

은 불과 몇 편에 불과하다. 목회상담 분야에

서 세 편의 문헌 연구들(김병훈, 2004; 박상희,

2001; 홍이화, 2009)과 한 편의 경험 연구(김갑

성, 2007)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심리 으로 성

숙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자기 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로그램이나 환경이 요

함을 밝히고 있다. 학교상담 분야에서는 한

편의 문헌 연구(이종연, 2010)와 세 편의 경험

연구(김미자, 2009; 김복미, 이종연, 2011; 박재

성, 2012)가 이루어졌다. 이종연의 연구에서는

학교교육 장면에서 학생들이 심리 으로 건강

하게 성장하고 응하도록 돕기 해 학교교

직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자

기 상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박재성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계

가 청소년의 인터넷 독 증상에 미치는 향

과 치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자기 상 역할이 핵심 인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김미자의 연구에서는 한국 자기 상

욕구 질문지를 타당화하고 자기 상 욕구가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 계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 다. 김복미와 이종연의 연구에서는

자기 상은 학생들의 심리 성장과 발달을

돕는 상담자의 성숙성에 매우 요한 요인임

을 보여주고 있다.

한 인간의 심리 건강과 응에 부모의 공

감과 자기 상 경험이 매우 요하다는 Kohut

(1971, 1977, 1984)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부

모에게서 공감을 받고, 이러한 공감을 통해

자녀들이 자기 상 경험을 하는 것은 청소년

기에 있는 학생들의 학교 응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 기

하여 부모가 공감해 주는 것이 아동기 기의

자녀들에게 직 자기 상 경험을 제공해 주

거나, 아동기 이후의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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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자기 상 경험 수 을 높여 주어, 학

교 응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hut의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

공감이 특히 Kohut이 강조한 자기 상 경험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기에 있는 여 생의 학교

응에 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공감을 부모가 보고하

는 형식보다 자녀가 지각하는 것을 측정하고

자 하는데, 그 이유는 공감의 주 경험의

요성을 반 할 수 있으며 부모의 공감이 자

녀에게 미치는 향에 한 좀 더 정확한 자

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조용주,

2010). 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을 여

생으로 하 는데, 그 이유는 여학생이 교사

래 계 문제, 집단따돌림 상, 학교

퇴나 자살충동과 같은 문제가 더 많다고 보고

하고 있고(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이경

남, 2007; 이해경, 2011), 많은 연구자들이

학생 시기가 학교 응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 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김용

희, 1989; 이규미, 2005).

본 연구에서는 여 생의 부모 공감과 학교

응의 계에서 자기 상의 매개경로가 어떠

한지를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매개모형을 구성하 다. 연구모형인 그림 1은

여 생의 부모 공감이 학교 응에 직 으로

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 상을 거쳐 학교

응에 향을 주기도 하는 부분매개모형이다.

안모형인 그림 2는 여 생의 부모 공감이

학교 응에 직 향을 주지 않고 자기

상을 통해서만 학교 응에 향을 주는 완

학교 응

부모 공감

자기 상

그림 1. 공감지각, 자기 상, 학교 응의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

학교 응

부모 공감

자기 상

그림 2. 공감지각, 자기 상, 학교 응의 완 매개모형( 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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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모형이다. 이러한 매개모형을 용한 연

구는 부모 공감과 자기 상이 학교 응에 작

용하는 방식에 한 보다 심층 인 이해를 도

와 여 생의 학교 응을 돕기 한 체계 인

교육 훈련 방안을 탐색하는 데 유용한 정

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구체 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 생의 부모 공감, 자기 상, 학교

응의 계는 어떠한가?

둘째, 여 생의 부모 공감과 학교 응의

계에서 자기 상은 어떤 매개효과를 갖는가?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에는 충북의 청주시의 1개 학교,

충주시 1개 학교, 그리고 읍면지역에 소재

하는 2개 학교에 재학 인 여학생 276명이

참여하 다. 이들 질문지의 여러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명

은 자료 분석에서 제외시켜,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상은 총 259명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 생들의 인 배경별

로 참여자수와 백분율을 보면, 지역과 학년이

비교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지역별로

는 ‘청주시’ 83명(32.0%)과 ‘충주시’ 100명(38.

7%)으로 시지역 소재 학교 여 생이 183명

(70.71%)이었고, ‘읍․면지역’ 소재 학교 여

생이 76명(29.3%)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86명(33.2%), ‘2학년’ 72명(27.8%), 그리고 ‘3학

년’ 101명(39.0%)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공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여 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

감을 측정하기 하여, 조용주(2010)가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5개 하 요인(정서지각, 수

용, 공감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

정서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5

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 ,

과민 정서반응은 조용주의 연구에서 다른 4개

요인들과 상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과민 정서반응을 제외한 4가지

요인을 사용하 다. 이 척도의 요인별 측정

내용은 표 1과 같다.

각 문항은 응답자의 지각 정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 (‘ 아니다’), 2 (‘아니다’),

3 (그 다), 4 (‘매우 그 다’) 사이에 평정하

도록 되어 있다. ‘냉담한 정서반응’ 요인은 측

요소 측정 내용

인지

요소

정서 지각 부모가 자녀의 정서나 상태에 하여 알아차림

수용 자녀의 기분이나 입장을 수용하고 이해함

정서

요소

공감 정서반응 자녀의 정서를 공유하고 자녀에게 따뜻한 심과 염려를 보임

냉담한 정서반응 자녀의 정서에 반응하지 않거나 자녀의 입장과 정서를 무시함

표 1. 부모 공감의 요인별 측정 내용



이종연․김복미 / 여 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학교 응의 계에서 자기 상의 매개 효과

- 251 -

정 내용이 부정 이어서 역산하 다. 따라서 4

개 하 요인의 수 범 는 5-20 이고 앙

수는 10 이며, 체 수의 범 는 20-80

이고 앙 수는 45 이며, 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공감 수 이 높고, 수가 낮을수록

부모의 공감 수 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259명을 상으로

이 척도의 내 합치도(Cronbach's alpha)를 산출

한 결과, 정서지각은 .76, 수용은 .75, 공

감 정서반응은 .82, 냉담한 정서반응은 .76,

체는 .91로 나타났다.

자기 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기 상을 측정

하기 하여, Kim(2001)이 Kohut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정신 / 산소량의 측정(A

Measurement Scale on the Individual level of

Psychological & Spiritual Oxygen)’ 척도를 김갑성

(2007)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자기 상의 역이 두 차원으로 구

분되어 있는데, 하나의 차원은 심리 자기

상으로서 자기와 련이 있는 실제 인물과

련된 역이고, 다른 하나의 역은 자

기 상으로서 자기와 련이 있는 신 인 존

재와 련된 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에게 실제 존재하는 자기 상 수 을 악하

여 부모의 공감반응과 학교생활 응과의 계

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산소량 역을 제외하고 심리 산소량

역만을 측정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자기 상 척도는 3 역, 즉 존경(이상화)

자기 상, 총애(거울)자기 상, 일체( 둥이)자

기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역별

측정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척도의 각 역은 18문항씩으로, 이 척

도는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응답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

(‘ 그 지 않다’), 2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 다’), 5 (‘아주 그

다’) 사이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역의 수 범 는 18-90 이고 앙 수는

54 이며, 체 수의 범 는 54-270 이고

앙 수는 162 이다. 수가 높을수록 자기

상 수 이 높고, 수가 낮을수록 자기 상

수 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참

여한 여 생 259명을 상으로 이 척도의 내

합치도(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존경

자기 상 요인은 .85, 총애 자기 상 요인은

.89, 일체 자기 상 요인은 .86, 체는 .95로

나타났다.

학교 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교 응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이규미(2005)가 학생의 학

역 측정 내용

존경 자기 상
자신이 이상화하는 인물, 단체에 한 것과 이상화하는 인물과 단체에 한 심리

상태

총애 자기 상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하며 인정해주는 인물에 한 심리 상태

일체 자기 상
일체 자기 상은 자신과 동질감을 느끼는 인물에 한 것과 동질감을

받았을 때 생기는 심리 상태

표 2. 자기 상 척도의 역별 측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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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응 구성개념을 연구하여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학교 응 질문지를 사용하 다. 이 척

도는 4개의 하 요인(학교공부, 학교친구, 학

교교사, 학교생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공부 요인은 8문항, 그리고 나머지 3개 요인

은 10문항씩,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요인별 측정 내용은 표 3과 같다.

각 문항은 응답자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5 Likert 척도, 즉 1 (‘매우 그 지 않다’), 2

(‘약간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

간 그 다’), 5 (‘매우 그 다’) 사이에 응답하

도록 되어 있다. 학교공부 요인의 수 범

는 8-40 이고 앙 수는 21 이며, 나머지 3

요인(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수 범

는 10-50 , 체 수의 범 는 38-190 이

고 앙 수는 114 이다. 수가 높을수록

학교 응 수 이 높고, 수가 낮을수록 학교

응 수 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에 참여한 여 생 259명을 상으로 이 척도

의 내 합치도(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학교공부는 .79, 학교친구는 .84, 학교교사는

.89, 학교생활은 .82, 체는 .93으로 나타났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먼 자료의 반 인 특성

을 알아보기 해 SPSS 15.0을 사용하여 측정

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그

리고 여 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 자기

상이 학교 응과 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하 고, 단순상 의 유의

도를 p<.05 수 에서 검증하 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7.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

형 분석을 실시하기 에 먼 Curran, West와

Finch(1996)의 제안에 따라 자료의 정상성부터

확인하 다. 자료의 정상성을 평가하기 한

기 은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간단히 검증된다. 왜도와 첨도는 0에 가까울

수록 정규성을 나타내는데, 일반 으로 왜도

의 값이 3.0이상, 첨도의 값이 10.0이

상일 때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단한다

(Klein, 2011). 본 연구의 모든 변수들의 왜도는

-.70에서 .052 범 , 첨도는 -.339에서 .796의

범 에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정상성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단하여, 자료의 정상성을

가정하고 모수치를 추정하는 데 최 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들의 합도를 평

가하기 해, χ2값 신 홍세희(2000)가 권장한

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 다. χ2검증은

가설의 내용이 무 엄격하여 모형이 조

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며,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 크기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고 채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모형을 평가하

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모형의 경로의

유의성과 설명력(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을 검증하고,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부트

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 다. 매개효과

요인 측정 내용

학교공부 학업유능감과 학업가치

학교친구 친구 계와 상호 조성

학교교사 교사호감과 교사친 감

학교생활 질서/규칙 수와 학교생활 만족

표 3. 학교 응 척도의 요인별 측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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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상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기 때

문에, 매개효과 검증에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이 유용하다(홍세희, 2007).

결 과

여 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 자기 상과

학교 응의 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은 여 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 자기 상, 그리고 학교

응이다. 여 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을 측정

하기 한 측정변인은 4개(정서지각, 수용,

공감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이고, 자기

상을 측정하기 한 측정변인은 3개(존경자

기 상, 총애자기 상, 일체자기 상)이며, 학

교 응을 측정하기 한 측정변인은 4개(학교

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이다. 이

변인들 간의 계를 알아보기 에, 본 연구

에 참여한 여 생 241명을 상으로 측정변인

들의 기 통계치(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다음으로 여 생의 부모 공감, 자기 상, 학

교 응의 측정변인들 간 상 계 분석 결과

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

정변인들 간에는 모두 정 상 (r=.20 ∼ .85)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공감의 4개

측정변인들(정서지각, 수용, 공감 정서

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간의 상 계수(r=.45

∼ .66)도 유의미하 고, 자기 상의 3개 측정

변인들(존경자기 상, 총애자기 상, 일체자기

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

(M)

표 편차

(SD)

왜도

(skewness)

첨도

(kurtosis)

부모 공감

정서지각 13.7 2.7 .05 -.11

수용 14.6 3.0 -.53 .03

공감 정서반응 15.5 2.6 -.23 -.05

냉담한 정서반응 13.8 2.9 -.09 -.10

총 57.6 9.3 -.13 -.29

자기 상

존경자기 상 48.7 9.8 .01 .63

총애자기 상 50.3 9.7 -.12 .55

일체자기 상 51.5 9.1 -.14 .44

총 150.5 26.7 -.05 .80

학교

응

학교공부 25.9 5.0 -.03 .32

학교친구 38.2 6.1 -.70 .59

학교교사 31.2 8.2 -.02 -.34

학교생활 33.4 6.3 -.13 .79

총 128.8 20.7 -.12 .76

표 4. 부모 공감, 자기 상, 학교 응 측정변인들의 기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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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간 상 계수(r==.78 ∼ .85)는 유의미하

으며, 학교 응의 4개 측정변인들(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간 상 계수

(r=.43 ∼ .65)도 유의미하 다.

한 부모 공감의 4개 측정변인들(정서지각,

수용, 공감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은 모두 자기 상 3개 측정변인들(존경자기

상, 총애자기 상, 일체자기 상) 모두와 유의

미한 정 상 이 있고, 학교 응 4개 측정변

인들(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모두와도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 생이 지각한 부

모 공감 수 이 높을수록 자기 상 수 과 학

교 응 수 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상 3개 측정변인들(존경자기 상, 총

애자기 상, 일체자기 상)은 모두 한 학교

응 4개 측정변인들(학교공부, 학교친구, 학

교교사, 학교생활) 모두와도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 생의 자기 상 수 이 높을수록 학교 응

수 도 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여 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

과 학교 응 간에 자기 상이 매개효과를 보

이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 다. 여 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학

교 응에 직 으로 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 상을 매개로 하여 학교 응에 향을

부모 공감 자기 상 학교 응

1 2 3 4 5 6 7 8 9 10 11

1 1 .

2 .51*** 1

3 .66*** .65*** 1

4 .48*** .59*** .60*** 1

5 .44*** .32*** .41*** .29*** 1

6 .51*** .38*** .49*** .33*** .85*** 1

7 .41*** .28*** .35*** .20** .78*** .78*** 1

8 .36*** .33*** .33*** .26*** .57*** .62*** .49*** 1

9 .33*** .30*** .35*** .29*** .46*** .54*** .57*** .50*** 1

10 .31*** .26*** .25*** .29*** .60*** .52*** .44*** .57*** .43*** 1

11 .36*** .36*** .38*** .33*** .54*** .55*** .46*** .65*** .52*** .57*** 1

주) 1: 정서지각, 2: 수용, 3: 정 정서반응, 4: 냉담한 정서반응, 5: 존경자기 상,

6: 총애자기 상, 7: 일체자기 상, 8: 학교공부, 9: 학교친구, 10: 학교교사, 11: 학교생활
**p< .01. ***p< .001.

표 5. 여 생의 부모 공감, 자기 상, 학교 응의 측정변인들 간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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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 하는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여 생

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학교 응에 직 으

로 향을 주지는 않고 자기 상을 매개로 하

여서만 학교 응에 향을 주는 안모형(완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이 두 모형 에서

어느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인지를 알아보고 더

.15

.71***

.80

.66

.71
학교교사

학교친구학교

응

학교공부

학교생활
.79

.56***

.70

.87

.75

.74

냉담한

정서반응

공감

정서반응

수용

정서지각

부모 공감

.91
.94

.84

총애

자기 상

존경 일체

그림 3. 연구모형(자기 상의 부분매개모형)

.80***

.80

.66

.71
학교교사

학교친구
학교 응

학교공부

학교생활
.79

.57***

.70

.87

.75

.74

냉담한

정서반응

공감

정서반응

수용

정서지각

부모 공감

.91
.94

.84

총애

자기 상

존경 일체

그림 4. 안모형(자기 상의 완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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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모형을 최종 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모형검증을 실시하 다. 연구모형과 안모형

은 각각 그림 3과 그림 4와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 상이 부모 공감

과 학교 응 간에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알아

보기 한 연구모형(자기 상의 부분매개모형)

과 경쟁모형(자기 상의 완 매개모형)이 합

한 모형인지 알아보기 하여 두 모형의 합

도 지수를 조사하 는데, 두 모형의 합도

지수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χ2값은 그 충

족기 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사례수에 민감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TLI, CFI, RMSEA를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 사용하 다

(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보다 크면 좋은

모형으로 평가되고, RMSEA는 .10보다 작으면

나쁘지 않은 합도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는 연구모형의 경우 TLI가 .943, CFI가 .958,

그리고 RMSEA가 .083, 그리고 안모형의 경

우 TLI가 .941, CFI가 .955, 그리고 RMSEA가

.085로 연구모형과 매개모형 모두 합한 모

형인 것으로 단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

구모형(자기 상의 부분매개모형)과 안모형

(자기 상의 완 매개모형)이 모두 합한 것

으로 검증되었으므로, 두 모형 어떤 모형

이 더 한 모형인가를 밝히기 하여 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표 7에 제시된 결과를 보

면, 두 모형의 χ2 차이 값은 5.3이며, 자유도의

차이 값은 1로, 자유도 1에 한 χ2 차이의 임

계값인 3.84보다 크므로 양방 유의수 .05에

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 차이 검증

결과가 유의미하면 복잡한 모형을, 유의미하

지 않으면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므로(홍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모형인 연구모형

(자기 상의 부분매개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여 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학교 응에 직

으로 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 상을

매개로 하여 학교 응에 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 상이 부모 공감

χ2 TLI CFI RMSEA

기 p값 .05이상 .9이상 .9이상 .10미만

연구모형(부분매개) 114.3 (df=41, p=.000) .943 .958 .083

안모형(완 매개) 119.6(df=42, p=.000) .941 .955 .085

표 6. 심리사회 성숙성의 연구모형과 안모형의 합도 지수

경로 경로계수(B) 표 화계수(β) 표 오차(SE) t값

부모 공감 -> 자기 상 2.51 .56 .31 8.03***

자기 상 -> 학교 응 .39 .71 .04 9.80***

부모 공감 -> 학교 응 .38 .15 .16 2.32**

**p< .01. ***p< .001.

표 7. 연구모형(자기 상 부분매개 모형)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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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교 응 간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지를 검증하 다. 그런데 독립변인에서 매개

변인으로 가는 경로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

으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때 살펴볼 수 있다(홍세희, 2007). 본 연구에

서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부모 공감 -> 자기

상)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β=.56, t=8.03,

p<.001),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

로(자기 상 -> 학교 응)가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므로(β=.71, t=9.80, p< .001), 자기 상이

부모 공감과 학교 응의 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기 해 먼 연구모형에서의

두 경로, 즉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부모 공감 -> 자기 상)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자기 상 -> 학교

응)에 한 효과분해를 실시하 는데, 그 결과

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

모 공감이 자기 상에 미치는 직 효과와 총

효과는 .56(p<.05)으로 유의미하 고, 자기

상이 학교 응에 미치는 직 효과와 총효과

는 .71(p<.05)로 유의미하 다. 간 효과는 잠

재변수들 간의 직 효과를 곱한 값인데, 부

모 공감이 학교 응에 미치는 간 효과는

.40(p <.05)이고, 총효과는 .55(p<.05)로 유의미

하 다. 즉 여 생의 부모 공감과 학교 응

간의 계에서 자기 상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공

감이 학교 응에 미치는 직 효과는 p<.05에

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 공감은 자기 상을 거쳐 학교 응

에 향을 주는 것이지, 직 향을 주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여 생의 학교 응을 이해하

기 해서 먼 여 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

자기 상이 학교 응과 어떤 계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 여 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

과 학교 응의 계에서 자기 상이 어떤 매

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 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은 학교

응과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여 생이 부모에게서 공감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에서의 공부,

친구, 교사, 생활을 더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동안 여러 연구들(김경은, 최은희, 2010;

박경옥, 2009; 배정이, 2008; 최유진 외, 2007)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부모 공감 -> 자기 상 .56* - .56**

자기 상 -> 학교 응 .71* - .71*

부모 공감 -> 학교 응 .15 .40* .55**

*p< .05. **p< .01.

표 8.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의 경로별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숫자는 표 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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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족의 건강성 요소들(기능 인 가족, 가

족 간 의사소통, 유 감, 문제해결력 등)이 학

교 응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혔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공감도

학교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가족의

건강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 다.

한 여러 학자들과 연구자들(박성희, 1996; 조

용주, 2010; Guerney, 1977; Feshbach, 1987;

Kohut, 1971, 1977; Rogers, 1957, 1961; Sullivan,

1953)은 부모가 공감을 잘 해 때, 부모는 자

녀를 잘 수용해 주고, 욕구에 민감하고 따뜻

하게 반응해 주고 자율성을 존 해 으로써,

자녀가 세상에 잘 응하도록 도와 수 있다

고 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연구들

이 부모의 공감이 이처럼 자녀의 건강한 심리

성장과 발달, 그리고 응에 요한 요소

라고 이론 으로 설명한 것을 경험 으로 지

지해 다.

둘째로, 여 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은 자

기 상과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 생이 부모에게서 공감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재 자신의 삶

에서도 자기 상, 즉 자신이 존경할 수 있고,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하며 인정해 주고, 자신

과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인물이 존재한다

고 느끼지만, 반 로 부모에게서 공감을 더

못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이러한 인물이 재

자신의 삶에 존재한다고 느끼지 못함을 의미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Kohut이 건강

한 심리 발달에 요하다고 강조한 자기 상

수 을 청소년 시기에 있는 여 생들이 높게

가지기 해서는 부모의 공감이 얼마나 요

한지를 시사한다. Kohut(1971, 1984)은 한 인간

의 건강한 심리 자기(self)의 발달과 성장을

해, 어린 시 에 부모의 공감을 통한 자기

상 경험이 일차 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신체 건강을 해 물리 인

산소가 필요하듯이, 마음 건강을 해 자기

상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경험이

결핍되면, 정신병리가 발생하는 등 응 상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

교와 사회교육 기 에서는 부모들의 자녀들에

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학부모교

육과 안내 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기 자

녀들의 자기 상 수 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로, 여 생의 자기 상 수 은 학교

응과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여 생이 재 자신의 삶에서 자

신이 존경할 수 있고,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

하며 인정해 주고, 자신과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자기 상 수 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공부, 친구, 교사, 생활을 더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 했듯이, Kohut(1971, 1984)

은 자기 상이 한 인간의 건강한 심리 자기

(self)의 발달과 성장을 해 요하다고 강조

했는데, 자기 상 수 이 높으면 건강한 심리

발달과 성장, 응을 하기 때문에 학교 응도

잘 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여 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학교

응의 계에서 자기 상의 매개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 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은 직 으로 학교 응에

향을 주지 않고 자기 상을 통해서만 학교

응에 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연구결과에서처럼 여 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높을수록 학교 응이 높

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 생이 부모의 공감을

지각하여 자기 상의 수 이 높아짐으로써 학

교 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

가 자녀에게 공감해 주는 것도 여 생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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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학교 응을

잘 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을 공감해 주어, 여 생

인 자녀가 재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존경할

수 있고,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하며 인정해 주

고, 자신과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자기 상

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어야만 비로소 학교

응을 잘 하게 도와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 부모로부터 어떤 이유

로 어린 시 에 공감을 하게 못 받고, 그

결과 자기 상으로서의 기능을 제공받지 못한

학생도 학교 장에서 좋은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공감을 받고 자기 상 기능을 경험하면

학교 응을 잘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교사의 공감 능력 수 이 높을수록 학생들

의 학업, 교사, 학교에 한 태도에 정 이

었다는 연구(김성은, 1997; 윤표 , 1993) 결과

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앞으로는 교사의 공

감과 학생들의 학교 응과의 계에서도 자기

상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한 연구가 있

어야 할 것이다. 한 부모와 교사의 공감 외

에도, 여학생을 포함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

기 상 경험 수 을 높이는 데 도움을 수

있는 자원(좋은 친구, 좋은 인성교육 로그램

등)이 무엇인지에 해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이러한 자기 상 수 이 낮은 학생들

( : 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을 해 이

들의 자기 상 수 을 높일 수 있는 로그램

( : 멘토 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이들이 자

기 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으로써 이들의 자기 상 수 을 높이고, 궁극

으로 학교 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Kohut(1971, 1977, 1984)의 자기심리학 이론

에 근거하여 부모의 공감이 청소년기 학생들

의 학교 응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거쳐 향을 주는지에 해서 경

험 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

에서, 본 연구는 여 생을 상으로 하여 그

들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Kohut이 강조한 자

기 상 경험을 매개로 하여 학교 응에 향

을 주는지를 알아본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생

들의 학교 응을 이해하고 돕는 데 여러 가지

시사 을 주었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한

이 있는데, 이러한 제한 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용할 필요가 있으

며,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구성한 모형도의 RMSEA

값이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은 .083(부분매개

모형), 안모형(완 매개모형)은 .085로 .10 이

상(나쁜 합도)은 넘지 않았으나 .08미만(괜찮

은 합도)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

역에서 시지역도 큰 시지역과 간 시지역,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골고루 연구참여자를

표집하려는 노력을 기울 다. 이 연구에서 나

온 합도가 인구통계학 특성 변인, 즉 성

별(남, 여), 지역별(도시, 농 ), 학교 ( ․

․고등학교), 가정환경(결손가정 여부) 등의

변인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모형의 합도

를 검증해 보아 모형도의 RMSEA 값이 다르게

나오는지 다집단을 상으로 후속 연구를 하

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

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교 응을 돕기 한

개입 방법에 한 보다 구체 인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을 부․모

를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

는 부․모를 구분하여 공감을 측정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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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밝 진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지에 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으

로 어머니가 일차 으로 주 양육자로서 유아

의 심리 발달에 요한 향을 끼치지만

(Kohut, 1971, 1977; Adler, 1931), 어머니가

한 역할을 못할 때는 아버지가 이차 으로

주 양육자로 향을 다. 는 어머니와 아

버지가 둘 다 자녀의 양육에 모두 고루 심

을 기울이고 공감을 해주거나, 는 둘 다 자

녀의 양육에 심과 공감을 주는 역할을 해주

지 못할 수 있다. 이 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감 정도가 서로 다른 집단을 구성하여 이들

각 집단의 부모 공감 수 이 자기 상 수

학교 응과 어떤 련이 있는지, 자기 상

은 부모 공감과 학교 응의 계에서 어떤 매

개효과를 갖는지를 추후 검증해 볼 필요가 있

다. 한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부와 모의 공

감의 향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검증해 으로써 청소년들

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데 보다 구체 인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Kim 2001)이 Kohut의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자기 상 척도를 김

갑성(2007)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학생의

자기 상을 측정하기 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을 상으로 하여 산출

한 이 척도의 신뢰도는 .96으로 높게 나타났

지만, 이 척도는 학생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

니어서 문항의 내용이 다소 어렵거나 학교 상

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었다. 국내에서

아직 자기 상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지 않았고, 자기 상 척도에 한 연구도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청소년기 학생

들의 자기 상 수 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

정할 수 있는 도구에 한 연구가 후속될 필

요가 있다.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면, Kohut의

이론에서 건강한 심리 발달과 응에 요

한 개념인 자기 상에 한 연구가 보다 활성

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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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s of Selfobj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Empathy Perceived by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School Adjustment

Lee, Jongyeun Kim, Bok-M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 empathy perceived by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selfobject, and school adjustment,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ir selfobj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arent empathy and school adjustment. Two hundred

fifty nine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ajor results showed that (a)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parent empathy perceived by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selfobject, and school adjustment; and (b)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obj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empathy perceived by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school adjustment were supported.

These results mean that parent empathy perceived by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does not directly

have impacts on their school adjustment, but only through selfobject. It is suggested that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need to have opportunities which they can experience selfobject in home, school, and

community throughout their lives. as well as parent empathy for their better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 empathy, selfobject, school adjustment


